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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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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NEWSLETTER 

필리핀, 6% 이상의 성장 지속 예상                                                      

November 06,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Manila Skyline | PHOTO: JMS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필리핀은 “성장 측면에서 지역 최고 성과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푸리시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르코스 행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설정한                      

6.57.5%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BC의 예측이 실현된다면, 2026년                        

성장률은 정부가 2028년까지 목표로 한 6.58% 목표 범위의 하단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리시마는 필리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젊은 근로  

연령층 인구를 꼽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계속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근로 연령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마지막 국가로, 이는 국내에 많은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푸리시마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경제의 또 다른 성장 원천으로 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부문은 팬데믹 중에도 번창했으며,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푸리시마는 밝혔습니다. 

"서비스 수출에서의 유입이 해외 송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필리핀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기저 효과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된 후 4.6%의 소비 성장률은 필리핀에선 드문 저성장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1월 7일에 3분기 GDP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SBC는 9월까지의 3개월 동안 5.7%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HSBC는 2024년 전체                 

성장률을 5.8%로 예측했으나, 이는 올해 대통령 마르코스가 목표한 6~7%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HSBC 필리핀의 사장 겸 CEO인 산딥 우팔은 필리핀이 7%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아시아에서 “슈퍼스타”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이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7%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필리핀은 돋보이는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라고 우팔은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88593/ph-seen-sustaining-above-6-percent-growth 

필리핀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HSBC 필리핀은 젊은 인구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HSBC 필리핀의 시장 및 증권  

서비스 부문 대표인 코리 푸리시마는 2025년에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6.4%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6년에는 6.7%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ian-nicolas-p-cigaral-ipciga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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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플레이션 2.3%로 상승                                                                                            

November 06, 2024 |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식품과 교통비 상승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정책 완화 사이클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의 1.9%에서 

2.3%로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9월과 동일한 

2.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10월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 올해 

첫 10개월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BSP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서 3.3%로 

나타났습니다. 

 

BSP는 성명에서 내년과 2026년에 대한             

전망 리스크가 상방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목표 하단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완화 사이클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BSP는 밝혔습니다. 

 

리잘 상업은행의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는 BSP의 목표 범위 내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추가 완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는 다음 달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세 번째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내년에는 최대 100bp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PSA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증가가 주로 식품과 비알코올 음료의 가격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9월의 1.4%에서 10월에 2.9%로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평균 인플레이션 3.3%가 “정부의 목표 범위인 2.0~4% 내에 있다”고 평가하며, 안정된 가격으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EDA의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최근 열대폭풍 크리스틴의 영향 등으로 인해 국가의 식품 공급망과 물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DOF) 랄프 렉토 장관은 2024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식품과 비식품 항목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완화 조치가 향후 최소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쌀 인플레이션은 주로 행정명령(EO) 39호의 시행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 9월의 5.7%에서 10월에 9.6%로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작년 10월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현상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O 62호, 즉 2024년 7월부터 쌀 관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쌀 소매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저렴한 수입 쌀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쌀 소매 가격은 향후 몇 달간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ont.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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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없는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수백만 달러 손실’  

November 06,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SEIPI President Danilo C. Lachica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재로 인해 지난해부터 약 500만~1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FTA가 없어서 미국에서 일부 기회를 잃었습니다. '무역 협정법'(TAA)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전자 제조 서비스 측, 즉 완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재단(Seipi) 회장                     

다니로 C. 라치카는 월요일 만달루용시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회사들이 TAA(무역 협정법)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할 수 없어요,”**라고 Seipi 회장 라치카는 설명했습니다. 

 

라치카는 이 문제를 지난해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TAA 준수 국가에는 우대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들은 제품을 받지 않아요. 미국 다국적 기업이 아니면 FTA가 없는 국가의               

제품은 받지 않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FTA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아예 우리의 EMS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라고 Seipi 회장은 추가했습니다. 

 

전자 수출과 TAA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FTA를 해야 한다”고 간단히 말하며, “법을 우회할 수는 없다. 우리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치카는 미국이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의 두 번째 주요 목적지임을 언급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20%는 홍콩으로 갑니다. 그게 약 120억 달러이고, 16%는 미국으로 가는데 약 70억 달러입니다. 8%는 중국으로 가고 그 규모는               

약 36억 달러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제품 수입 측면에서 그는 필리핀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70억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약 25억 달러가                    

수입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라치카는 필리핀이 올해 미국으로부터 1,390만 달러의 ITSI(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 기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해에 우리가 받는 몫은 약 1,390만 달러이고, 그 목적은 필리핀에서 조립, 테스트 및 포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라치카는                   

설명했습니다. 

 

ITSI 기금은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인 CHIPS 법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 CHIPS 법은 미국 국무부에 5억 달러, 연간 1억 달러씩 5년간 제공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보안과 다각화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 외에도 ITSI 기금을 받는 국가로는 베트남,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1/06/sans-fta-with-us-phl-semiconductor-and-electronics-industry-losing-millions/ 

재무부(DOF)는 9월 말 인도에서 수출 금지가 해제된 후 국제 시장에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식품 항목들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특히 돼지고기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7%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비식품 인플레이션도 현재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식품 인플레이션이 세 번째로 연속적으로 완화된 달입니다. 

10월 인플레이션 2.3%로 상승                                                                                            

[Cont. from page 2] 

https://malaya.com.ph/business-news/enterprise/inflation-accelerates-to-2-3-in-oct/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andreasanjuan/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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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계획, NEDA 수장 우려                                                                                                   

November 08,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with inputs from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and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s the stage to address 
supporters at his rally at the Palm 
Beach County Convention Center in 
West Palm Beach, Florida, US, Nov. 
6, 2024. — REUTERS  

필리핀 정부는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어느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것은... (미국이) 새 대통령이 말했던 관세 부과, 즉 비중국산 상품에 대해 20%, 중국산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목요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제를 고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비효율성 문제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결국 미국 경제에도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NEDA 수장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산 제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올해 9월 필리핀의 대미 수출액은 10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미국의 필리핀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10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추진력을 매우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 랄프 G. 렉토는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필리핀이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필리핀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이는 필리핀에도 긍정적일 것입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목요일 한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줄어든다면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협회(SEIPI)의 다닐로 C. 라치카 회장은 전자 산업이 필리핀의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역량을 세 배로 늘리기 위한 미국의 

지원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국 투자를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라치카 회장은 목요일 필리핀 콘퍼런스 2024에서 밝혔습니다. 
 

잠재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라치카 회장은 “한편으로는 본국 회귀(onshoring) 같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재료, 인력, 기술 면에서 해외의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실적인 필요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발언보다 우선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수출업자 연맹(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의 세르히오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기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행사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매우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줄어들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필리핀은 다른 시장을 통해 무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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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취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미 무역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10%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시장, 특히 중국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회장 조지 T. 바르셀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킨다면 필리핀에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전쟁은 공급망을 방해하여 일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에 좋은 일입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식품 관련 품목과 에너지, 석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발전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이 미국과의 무역 특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의류를 수출하고                

더 많은 공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1/08/633525/trumps-tariff-plan-worries-neda-chief/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는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임기가 필리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른 시점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의 새로 당선된 지도자가 글로벌 안보에 긍정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줄어든다면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마카티 시에서 열린 필리핀 콘퍼런스의 파이어사이드 채팅에서 말했다." 

렉토 장관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필리핀의 지역 내 전략적 위치의 가치를 인식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렉토 장관은 “어젯밤 시장을 지켜보니, 트럼프 당선은 주식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채권 시장에는 부정적이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현재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아얄라 코퍼레이션의 회장 하이메 아우구스토 소벨 드 아얄라는 사업 부문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 민족주의적이며 보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벨은 “미국 선거와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 

철학에 대해 주목해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말했다. 
 

소벨은 “나는 항상 글로벌화와 각국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서로의 강점을 토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특히 중국과 서방 국가들 간의 기술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10~20년 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서로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무역 장려,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발전, 서비스와 제품의 세계적인 이동을 촉진하려는 공통의                

정신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었었다”고 말했다. 
 

소벨은 “국가 간 무역을 장려하고 서로의 강점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세계가 번영한다”며, “장벽이 세워지고 각국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미국 선거를 보면 무엇이 동인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리고                              

글로벌화로 인해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고용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ont.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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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포럼에서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의 전 회장인 어니스트 바우어는, 필리핀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을 증가시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EU-Asean Business Council)의 전무이사인 크리스 험프리는 유럽이 필리핀과의 무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U-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필리핀의 경제 성장에 비추어 이 협정은 앞으로                

필리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FTA가 없으면 유럽과의 무역 특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험프리는 말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news/enterprise/leaders-reflect-on-trump-presidency/ 

개혁으로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경제 회복: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November 07, 2024 |  Stephanie Sevillano   | Philippine News Agency 

DIGITAL ECONOMY.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unched the “BroadBand ng Masa 
Project” (BBMP) free internet 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fice in 
Davao City in June 2023.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on Wednesday (Nov. 6, 2024) 
said the administration's strategic 
reforms helped the country regained 
its title as fastest growing internet 
economy in Southeast Asia. (PNA 
photo by Robinson Niñal Jr.)  

마닐라 – 필리핀은 구글, 테마섹, 브레인 앤 컴퍼니의 최근 보고서에 따라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SE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경제로서의 타이틀을 재획득했습니다. 

 

구글의 제9차 "e-Conomy SEA 보고서"에 따르면, 총 디지털 경제의 20% 성장률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2024년까지 26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필리핀의 부흥은 마르코스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략적 개혁 덕분이라고 산업무역부(DTI)는 밝혔습니다. 

 

"2024년 구글, 테마섹, 베인 앤 컴퍼니 연구 결과는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략의 효과를 재확인시켜줍니다.                   

국가의 범정부적 접근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필리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킵니다."라고 DTI의 마. 크리스티나 로케 장관은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필리핀의 디지털화 진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부 정책과 개혁을 칭찬하며, 그 예로 인터넷 

거래법과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12% 부가가치세를 들었습니다. 

 

"이 공동의 노력에는 DTI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DICT(정보통신기술부)의 디지털 인프라 가속화,                                        

BSP(필리핀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 촉진, DOF(재무부)의 디지털 세금 및 세관 정책 채택, 그리고 의회의                   

관련 법률 제정이 포함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필리핀의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에서 상승세를 확인하며, 이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DTI는 인터넷 거래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온라인 소비자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신뢰 마크를 구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이 성과에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전자상거래 필리핀 2028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고, 온라인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젊고 기술에 능숙한                

대규모 인구를 인정하며, 더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필리핀의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증가된 기업 및 정부 수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전환이 필리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학적 이점과 기술적 역량을 최대화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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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For business matching confirmation, please register through this link  https://forms.gle/7mg9H4gosmF1RMAo6  or 
email KCCP Secretariat at info@kccp.ph , and for  further inquirie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all  

8885-7342 / 0917-8015920 (c/o Ms. Chi and Ms. Sang)                              

https://forms.gle/7mg9H4gosmF1RMA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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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CCP Christmas Party and the 19th JFC Networking Night are open for sponsorships.  For interested parties 
(attendees and/or sponsoring companies), kindly contact KCCP at  +632-8885-7342, or  mobile numbers 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mailto:info@kcc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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